
LG화학, 르노와 EV 보급확대 협력

르노삼성자동차는 3월29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환경에서 환경부, 한국전기차산업협회, 5개 참여기업과

<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>를 체결했다.

체결식에는 프랑수아 프로보 르노삼성 사장, 정연만 환경부 차관, 원춘건 한국전기차산업협회 회장, 5개 핵

심 협력기업인 LG화학, 포스코, 씨티카, 금호타이어, LS산전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.

르노삼성자동차는 전기자동차 연구개발과 제작을 맡고 조기 보급 활성화를 위해 판매가격을 4500만원(세제

혜택 전 기본사양) 이하로 공급하기로 결정했다.

환경부는 전기자동차 민간 시범보급을 통해 참여기업들이 카 셰어링이나 업무용으로 구입하는 전기자동차

에 환경부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협력할 방침이다.

또 핵심 협력기업들에게 충전기를 무상으로 지원함으로써 인프라 구축과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동참 기

반을 마련했다.

한국전기차산업협회는 정부에 관련정책을 건의하고 정부, 학계, 산업계의 긴밀한 협력을 도울 계획이다.

프랑수아 프로보 사장은 “양해각서 체결은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활성화를 위한 첫 단계로, 환경과 창조경제

에 기여하고 전기자동차 관련 국내 핵심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”이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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